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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older adults's intention to use digital financial services. To verify the purpose, 
the ‘2022 Korean Senior Technology Acceptance Panel Survey’ data were used. And a shortened Senior 
Technology Acceptance Model(STAM)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older adults was applied.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lower gerontechnology anxiety, the higher 
control beliefs reflecting perceived ease of use, self-efficacy and facilitating conditions and the intention 
to use digital financial services. Second, the health factor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ntrol beliefs. Third, 
the higher the control beliefs, the higher the attitudinal beliefs reflecting perceived usefulness and attitude 
and the intention to use digital financial services. Lastly, the higher attitudinal beliefs, the higher the intention 
to use digital financial services. Th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interventions that can relieve gerontechnology 
anxiety and strengthen positive perceptions about control beliefs and attitudinal beliefs in order to increase 
older adults's intention to use digital finan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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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 명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사회․교

육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비 면 

활동이 증가함으로써 원격 상 시청,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 주문과 온라인 쇼핑이 이 보다 늘어났고 키오스크 

등의 비 면 서비스가 증하 다[Kim, 2022a]. 융

의 디지털화는 융권에서 매우 요한 비즈니스 기반으

로서 앞으로 융산업 발 에 매제 역할을 하게 될 

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Shin, 2021]. 2023년 한국미디어패 조사에 따르면 

간편송 , 간편결제, 인터넷 용 은행과 같은 디지털

융서비스를 경험한 일반 성인의 비 은 각각 59.3%, 

54.2%, 55.7%를 차지했으나 고령자의 경우 각각 

35.3%, 24.8%, 29.8%에 불과했으며, 년 비 이용

률 상승 폭이 다른 세 에 비해 가장 작았다[KISDI, 

2023]. 이처럼 고령자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디지털

융기술의 습득  활용 수 이 낮아지기 때문에 디지털

융서비스의 혜택과 편익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Carlin et al., 2017]. 

실제로 최근 디지털 융서비스가 활성화됨으로써 

국내 은행 포의 폐쇄가 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성인 인구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  수가 한국은 14.4

개로 미국(29.7개), 랑스(33.2개) 등 주요국  

OECD 국가 평균(18.3개)보다 작고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Kang, 2022]. 하지만 여 히 업지

을 방문하여 면 거래를 선호하는 고령층의 비율은 

약 70%에 육박하여 포 감소와 융거래 디지털화

로 인해 시간 ․ 인 불편을 겪는 고령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22]. 즉, 고령자는 

융거래의 디지털화로 인해 인근 은행지 이 축소됨

으로써 융기  방문시간과 기시간 증가로 불필요

한 시간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 한 온라인 융거

래에는 지 되지 않는 수수료를 오 라인 거래(통장 

재발 , 창구이체, ATM 인출 등)를 함으로써 추가로 

수수료 지출이 발생하고, 온라인 융거래에서 제공하

는 멤버십 사용 는 이벤트 참여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 고령자의 디지털 융격차(digital financial 

divide)의 원인이 되고 있다[Park et al., 2022]. 

이러한 디지털 융격차로 인해 고령자의 융소외

(financial exclusion)문제가 요한 이슈로 두

됨에 따라 세계 으로 고령자의 융포용(financial 

inclusion)에 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World 

Bank Group, 2020]. 

최근 G20에서는 고령소비자의 낮은 융이해력과 

고령소비자를 한 융상품 부족 등으로 고령자를 디

지털 융의 취약계측으로 단하여 고령 융소비자 

보호를 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범국가 인 보호체

계 도입을 권고하 다[GPFI, 2019]. 하지만 그동안 

고령 융소비자 련 실증자료의 부족으로 고령자 특

성을 고려한 융상품  서비스 개발과 정책설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령자 상 디지털 융서비스

와 련된 지속 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Jang, 202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단축형 고

령자 기술수용모형(STAM)을 용하여 고령자의 디

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측요인

을 검증하고자 한다. 

기술수용모형(TAM)은 디지털 융서비스와 련된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신기술 채택과 련된 연구에서 

보편 으로 용되는 이론이다[Lai, 2017]. 하지만 국

내․외 으로 기술수용모형(TAM)을 용하여 고령자

를 상으로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검증을 수행한 연구는 매우 소수이다[Peral- 

Peral et al., 2020; Um et al., 2020; Kwak and 

Dong, 2022; Cheng et al., 2023; Yang et al., 

2023].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TAM 모형은 고령자 

고유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여 

이를 극복하기 해 Chen and Chan[2014]은 TAM과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을 기본 모형으로 하여 고령

자의 일상 기술수용을 측하는 최 의 이론  모형인 

고령자 기술수용모형(STAM)을 개발하 다. 나아가 

Chen and Lou[2020]는 STAM 설문지에 한 고령자

의 응답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리의 편리성을 해 

단축형 STAM을 개발하 다. 단축형 STAM은 연령증

가에 따른 선택  주의력, 작업기억력 등 인지능력의 

하뿐만 아니라[Lim, 2010; Lesch et al., 2011], 

고령자의 심리․사회․신체  특성을 통합한 모델이다. 

최근에는 고령자를 상으로 하는 원격 운동 로그램, 

건강  웰빙 로그램, 의료 련 기술 분야에서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수용을 검증하기 해 단축형 STAM

을 용한 연구가 차 증가하는 추세이다[Gell et al., 

2021; Park et al., 2023; Kim et al.,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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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융서비스 분야에서도 고령자의 디지털 융

서비스 이용경로를 악함으로써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 측요인을 검증하기 해 고령자 특성을 고려

한 단축형 STAM을 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

내․외 으로 단축형 STAM을 용하여 고령자의 디

지털 융서비스 기술수용을 검증한 연구는 무하다. 

국내 상황에서 고령자의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요인

을 검증한 연구는 핀테크 사용의도의 향요인을 규명

한 Um et al.[2020]과 고령자 상 디지털 자산

리 서비스 이용 측요인을 실증 분석한 Kwak and 

Dong[2022]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연구들은 고

령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기존의 기술수용

모형(TAM)을 용하 으며, 연구 상자  50 가 

70% 이상으로 후기 고령자에 한 해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의 반 인 건강과 련

된 항목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 인 기술수용 변인을 

포함한 단축형 STAM을 용하여 한국의 60세 이상 

고령자의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를 악하는 최

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고령 

융소비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 한 디지털 융서비

스 상품  정책 개발을 한 실증  기  자료를 구축

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디지털 융서비스(Digital Financial Services: 

DFS)

2.1.1 디지털금융서비스 정의 및 범위

4차 산업기술의 발 과 함께 융산업에 디지털 기술

이 융합되면서 다양한 융서비스와 랫폼이 두되어 

디지털 융시 가 가속화되고 있다[World Bank 

Group, 2020]. 디지털 융은 디지털 기술을 용한 

융상품, 서비스, 기술  인 라를 의미하며[Ozili, 

2018], 디지털 융서비스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

털 기기를 이용한 융거래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8]. 

디지털 융서비스의 범 에는 통 인 융기 뿐

만 아니라 IT기업, 신용카드사를 포함하는 신용공 자, 

보험회사, 가상화폐 기 , 핀테크 스타트업, 증권거래기

 등의 업무도 범 하게 포함된다. Stulz[2022]는 

디지털 융서비스의 범주를 모바일 심의 디지털뱅킹

(digital banking), 지 결제(payment), 디지털

출(digital lending), 블록체인(blockchain), 디지

털투자  자산운용(digital investment manage-

ment and asset management), 인슈어테크

(insurtech)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2018]에서는 인터넷 뱅킹, 모

바일 뱅킹, 오  뱅킹(open banking), 온라인 보험 

 증권, 핀테크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 융마이데이

터, 블록체인, 로보어드바이 (robo-advisor), 챗

(chatbot)서비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가상화폐(virtual money), P2P 출 등의 범 한 

융서비스가 디지털 융서비스와 련되어 있다고 제

시한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분의 융분

야가 디지털 융서비스의 상이 될 수 있다[Gu, 

202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선행연구에서의 다양한 개념정의와 범 를 고려하여 

특정한 개별 융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디지털 기기

에 의한 융거래를 디지털 융서비스에 포함하여 논

의하고자 한다.

2.1.2 디지털금융서비스 동향

디지털 환으로 인한 최근 융권의 주요변화는 

통 인 융서비스의 근방법인 면 방식에서 벗어

나 비 면 채 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 블록체

인 등의 디지털 기술발 이 융서비스 분야에서 신을 

이끌어 내면서 융서비스의 달경로(delivery 

channel)가 비 면과 비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

고 있다[Kim et al., 2022b]. 최근에는 데이터의 가치

와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거 한 온라인 랫폼인 ICT 

기반의 빅테크(Big Tech) 랫폼이 융업에 매우 

극 으로 진입하여 융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

다[Seo and Lee, 2020]. 

융과 기술이 융합한 디지털 융서비스는 로벌 

융 기 이후에 핀테크(FinTech)라는 이름으로 발 하

여 왔다. 핀테크는 Finance와 Technology의 합성어

로 융과 IT가 결합하여 새로운 융서비스를 창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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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융기술, 서비스, 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를 의미한다[Xie et al., 2021]. 핀테크는 디지털 정보

기술과 융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융비용의 감과 

융서비스의 경쟁 진, 융서비스에 한 근성 제

고 등의 정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핀테크에 의해 

발된 디지털 융 환은 융인 라를 개선하고 기존 

융회사의 서비스 신을 진하면서 융산업의 역동

성을 높이고 있다[Kim, 2021].

디지털 융서비스의 기반이 되고 있는 핀테크 기술과 

융 IT의 본격 인 발 은 1999년 인터넷뱅킹 서비스

를 기 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스마트폰 보 률의 확

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융채 이 기존의 PC기반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면서 2003년에 새로운 개념의 

융서비스인 모바일뱅킹이 도입되어 디지털 융서비스

가 본격화되었다. 2013년부터는 핀테크 기업이 극

으로 IT기술을 도입하여 융권과 경쟁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Hwang, 2022]. 

2016년에는 개인의 재무 리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자산 리 융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 가 도입되어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융소비자에게 맞춤화된 최 의 포

트폴리오 자문과 운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 인공지

능정보기술을 용한 챗  서비스가 융권에서 시행되

어 고객 상담에 극 으로 활용되고 있다[Sa, 2017; 

Kim and Yang, 2021]. 2017년에는 인터넷 문은

행인 카카오뱅크와 이뱅크가 오 라인 은행지  없이 

365일 24시간 비 면 은행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신 인 융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도입되어 개기

(intermediary) 없이 Peer-to-Peer 방식으로 자산

을 이 하고 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Hwang, 

2022]. 이 외에도 핀테크 기업들은 모바일, 소셜네트워

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인슈어테크, 

크라우드펀딩 등의 기존의 융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에는 신 인 융규제 개 과 디지털 융이 

확 되면서 오 뱅킹이 도입되었다. 오 뱅킹 서비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이 융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은행, 인터넷 문은행, 증권사 등 다양한 융기

의 서비스를 표 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융인 라가 

확 되었다. 오 뱅킹 랫폼을 통해 융소비자는 다른 

융회사와 계좌이체, 계좌 리 등 다양한 형태의 융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2020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

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융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서 융서비스 랫폼을 통한 디지털 융서비

스가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Seo and Lee, 2020]. 

융마이데이터가 본격 으로 시행된 이후에는 증권, 

보험, 카드, 의료, 헬스, 유통 등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되

어 종합 융디지털 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융

서비스의 확 가 기 된다.

2.1.3 고령 금융소비자의 특성과 디지털금융서비스 

이용현황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 융소비자들을 

한 맞춤형 융서비스와 융상품에 한 수요가 증가

하면서 고령친화 인 융시장 규모도 속하게 성장하

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는 차세  융소비의 주체로

서 그 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Kim, 2022a]. 하

지만 고령 융소비자는 노화로 인한 신체 , 심리  

변화와 인지능력 하로 디지털 환경에서는 상 으로 

취약한 소비자 상으로 인식되고 있다[Lee, 2022]. 

한 고령 융소비자들은 디지털기술활용 역량이 다른 

세 에 비해 낮아 65세 이상 고령자의 75.1%가 은행지

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면채 을 

통한 융서비스 의존도가 여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20]. 이처

럼 고령 융소비자들은 면 융거래를 선호함에 따라 

디지털 채 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융서비스의 편의

성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융피해의 원

인이 되고 있다[Koh, 2023]. 디지털 기술이용에 익숙

하지 않은 고령자들의 융취약성은 융디지털화가 가

속화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자의 낮은 

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의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22a]. 

융이해력은 융분야에 한 인식, 태도, 지식을 

통해 융문제를 해결하고 융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융이해력은 더

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융이해력 하는 고령 

융소비자의 주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Kim and 

Kim, 2017]. 융이해력은 디지털 환경에서 융

거래를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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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이해력이 높은 경우 다양한 디지털 기반의 융서

비스 혜택을 극 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022]. 이러한 측면에서 융이해력은 고

령 융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Jeong and Kim, 2016]. 하지만 2022년 

융이해력 조사 결과[Bank of Korea, 2023] 100  

만 에 40 는 68.9 , 50 는 67.0 인데 비해 70

는 61.1 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융이해

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융이해력이 높은 소비

자는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편의성을 높게 인식하

여[Kaiser and Menkhoff, 2017]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융서비스에 한 근성이 높은 반면에 고령

자의 낮은 융이해력은 다양한 디지털 융서비스 이

용을 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Korea 

Consumer Agency, 2022].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23년 디지털격차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60 의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결제 등

의 디지털 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59.3%로 나

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생활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비

율 78.2%에 비해 상당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체 국

민의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비율인 69.1%에 비해 

조한 수치이다. 연령 별로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비

율을 살펴보면 50 는 77.7%인 반면에 70 는 

22.3%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디지털 융서비

스 이용비율이 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모바

일뱅킹 이용경험에서도 연령 별 차이가 하게 나

타나고 있다. 20 ~30 의 70% 이상이 모바일뱅킹 

이용경험이 있는 반면에 60  이상은 5.5%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디지털기기 활용의 어려움으로 디

지털 융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

일지 결제의 경우는 20 ~30 의 이용률이 50% 

이상인 반면에 60  이상 고령자는 약 2% 수 에 그

치고 있어 은층에 비해 고령자의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이 매우 제한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20]. 이처

럼 고령자의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률은 다른 연령층

에 비해 조할 뿐만 아니라 70  이상 고령층은 디지

털 융서비스에 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

령자의 디지털 융 사각지 가 발생하고 융소외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Kim 

and Lee, 2022]. 

2.1.4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와 디지털금융서비스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융환경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1차 베이비붐 세

(1955년~1963년생)가 은퇴 후 노년층에 진입하고 

있다. 기존 노년층에 비해 소득수 과 디지털정보활용

능력이 높은 1차 베이비붐 세 는 로보어드바이 를 

통한 은퇴자산 리 등의 맞춤형(customized) 융

서비스를 극 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 노후자 을 

안 하게 리하기 해 펀드나 주식 등에 한 고령

자의 융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고령 융소비자의 

융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다양한 디지털 융서비스

가 증가하는 추세이다[An, 2020].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디지털정보기술을 습득해

서 활용하는 수 이 낮아지기 때문에[Lee and Kim, 

2020] 디지털 기술  사용 환경에 응하지 못한 고령자

는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ank 

of Korea[2022]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내에 

모바일 기기 기반의 디지털 융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20 ~40 는 약 83%~90%인 반면에 50 는 약 

67%, 60  약 40%, 70  이상은 약 15%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비율이 격

히 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디지털정보 근과 

활용도가 낮은 고령 융소비자는 융거래의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Yang and Park, 2023]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융서비스의 혜택과 편익에서 소외되는 

융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arlin et al., 2017]. 융소외는 경제주체인 개인이

나 집단이 필요로 하는 융서비스나 상품에 당한 가격

으로 근하지 못함으로써 사회경제  역량이 하되는 

과정이다[Burkett and Sheehan, 2009]. 고령 융

소비자의 융소외는 사회  불평등과 노인복지에 부정

인 향을 래하기 때문에[Oh, 2021] 새로운 사회문

제로 두되었다. 고령층의 융소외가 요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OECD와 UN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고령 융소비자의 융소외 문제에 극 인 처방법

으로 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강조하고 있

다. 융포용은 융소비자가 축, 신용, 지 결제, 보험 

등 다양한 융서비스에 보다 효과 으로 근하게 함으

로써 제도권 융시스템(formal finan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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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포함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GPFI, 2016]. 최근 

G20은 고령층의 융소외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해 융포용을 해 노력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World Bank Group, 2020].

디지털 융서비스는 고령자의 디지털 융 근성을 

보장하여 고령자의 융소외를 완화하고 융포용을 

개선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Alam and Imran, 

2015]. 한 디지털 융서비스는 융서비스 이용비

용을 낮추어 융거래를 활성화하여 융소비자의 

근성을 확 시켜주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2025년이 되면 디지털 융의 발

으로 융서비스 비용을 90% 이상 낮출 수 있는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The Korea Institute of 

Finance, 2020]. 디지털 융수용을 극 으로 지

지하는 동남아시아나 아 리카 국가들의 경우 디지털

융서비스의 이용수수료를 낮춤으로써 통 인 은

행 서비스 이용률이 감소하고 디지털 융 근성이 확

되어 융포용성이 증 되는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Baker et al., 2007; Tarhini et al., 2016; 

David-West et al., 2018].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디지털 융서비스는 고령

자의 디지털 융소외를 해소하여 융포용성을 높여

주는 주요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Buckley and 

Malady, 2015]. 고령 융소비자가 실제 으로 디

지털 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인 

소득층 고령자까지 디지털 융서비스의 변이 확

되어 용된다면 고령자의 디지털 융소외를 완화

하는데 실천 인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Oh and 

Kim, 2019]. 이에 따라 고령자가 지능정보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디지털 융서비스를 통한 경제  혜택을 

증 시킬 수 있도록 고령자의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

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2 고령자 기술수용모형(Senior Technology 

Acceptance Model: STAM)

2.2.1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기술수용모형(TAM)은 디지털 융서비스 수용  

신 인 정보기술 채택과정을 검증하는 연구에서 

리 활용되는 이론이다[Lai, 2017]. 기술수용모형

(TAM)은 Fishbein and Ajzen[1977]의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에 

기반하여 개인의 신기술 수용을 설명하기 해 Davis 

[1985]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기술수용모형(TAM)에서는 새로운 정보기술 수용

을 설명하는 두 가지 주요 결정요인으로 지각된 유용

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

(perceived easy of use)을 제시하고 있다. 지각된 

유용성은 특정 정보기술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자신의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한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기 하는 정도

를 설명하며[Davis et al., 1989], 이용의도는 개

인이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주  확률을 의미한다

[Fishbein and Ajzen, 1977]. 즉, 기술수용모형

(TAM)을 구성하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

이성은 새로운 정보기술이나 서비스에 한 태도나 이

용의도에 직 일 뿐만 아니라 간 인 향을 미치

는 주요 변인으로 가정된다[Lu et al., 2009]. 기 

기술수용모형은 다수의 연구결과를 토 로 TAM2 

[Venkatesh and Davis, 2000],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Venkatesh et al., 2003], VAM(Value-based 

Adoption Model)[Kim et al., 2007], TAM3 

[Venkatesh and Bala, 2008] 등의 수정  확장

을 거치면서 기술 련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 , 맥락

, 정서 인 측면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며 모형

의 측력을 향상시켰다. 

2.2.2 고령자 기술수용모형(Senior Technology 

Acceptance Model: STAM)

고령자는 노화와 함께 생리 ․심리  능력 감퇴로 

기술과 장치에 한 고령자의 요구사항과 사용 능력에 

필연 인 변화가 나타난다[Farage et al., 2012; 

Tenneti et al., 2012]. 를 들어, 노화로 인한 시

청각 능력의 하는 주로 그래픽, 텍스트, 사운드 기반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는 기술장치의 사용 용

이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Fisk, 2009; 

Wu, 2011]. 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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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습득해야 하지만 선택 인 주의력과 작업 기억

력 하와 같은 인지능력의 감퇴를 경험하는 고령자는

[Lim, 2010; Lesch et al., 2011] 은 성인에 비

해 이해와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고령

자의 고유한 특성,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기술수

용모형(TAM)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Chen and 

Chan[2014]은 TAM과 통합기술수용이론을 기본 

모형으로 하여 고령자의 일상 인 기술수용을 측하

는 최 의 이론  모형으로서 고령자 기술수용모형

(STAM)을 개발하 다. 

고령자 기술수용모형(STAM)은 고령자의 연령에 

따른 건강  능력을 고려하여 기술사용과 련된 자기효

능감(gerontechnology self-efficacy), 기술불안

(gerontechnology anxiety), 건강조건(self- 

reported health conditions)  신체  기능

(physical functioning), 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으로 구성되어 있다[Chen and Chan, 

2014]. STAM의 구성요인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노년공학과 련된 자기효능감은 기술활용 

능력에 한 자신감을 의미한다[Chen and Chan, 

2014]. 융소비자가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에 자신감

이 있다고 생각하면 서비스 사용에 한 유용성과 편의성 

인식이 높아져 디지털 융서비스를 정 으로 수용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rtins et al., 2014]. 기술

불안은 고령자가 기술을 사용할 때 직면하는 부정 인 

감정으로서[Chen and Chan, 2014], 디지털 융서

비스 사용과 련된 심리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 디지털 융서비스 수용의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Slade et al., 2015; Kim et al., 

2019a]. 건강조건  신체  기능에는 일반 인 건강상

태, 자가보고 건강상태, 인지능력  개인  계에 한 

만족도와 사회  계를 포함한다. 한 노화  삶의 

만족도에 한 고령자의 태도와 일상생활에서 도구  

활동을 독립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기능 요인이 포함

되어 있다[Chen and Chan, 2014]. 반 인 건강상

태가 양호하고 사회  계와 삶의 만족도가 정 일 

때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정보습득이 용이해져 디지

털 융서비스 수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022]. 진조건은 고령자의 기술사용을 지원

하는 환경  객 인 자원에 한 근성으로서[Chen 

and Chan, 2014] 융소비자의 능력, 지식, 자원 등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한 기술 이고 조

직 인 인 라를 반 한다[Venkatesh et al., 2003]. 

이러한 진조건은 신기술 사용에 한 용이성, 유용성, 

정 인 태도와 높은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Pan and Jordan-Marsh, 2010; Chen 

and Chan, 2013].

에서 논의한 STAM 구성변인들은 기존 기술수용

모형(TAM)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보

다 고령자의 기술사용에 한 더 강력한 측 변인으로 

제안되었다[Chen and Chan, 2014]. 이에 따라 고령

자 기술수용모형(STAM)은 고령자를 상으로 스마트

폰[Petrov i  et al., 2019], 소셜미디어[Parida et 

al., 2016], 원격의료기술[Van Houwelingen et al., 

2018], 웨어러블 모니터링 장치[Li et al., 2019], 

일상생활보조기술[Shin et al., 2023], 융서비스

[Gathongo, 2019] 등 다양한 기술수용에 한 측

요인을 살펴보기 해 용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STAM 모형은 고령자의 기술수용 경로를 높

은 설명력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명되었다. 

2.2.3 단축형 고령자 기술수용모형

고령자에게 특화된 기술수용척도인 고령자 기술수

용모형(STAM)은 고령자의 신기술 수용을 평가하는 

다차원 인 척도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비교  긴 설문

지로 인해 실제 고령자에게 용하기에는 응답시간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Edwards et al., 

2002; Rolstad et al., 2011]. 이러한 STAM의 제

한 으로 인해 부분의 연구에서 STAM 모형을 그

로 용하지 않고 모형의 항목을 삭제하거나 문항 수를 

여서 연구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Chen and Lou[2020]는 고령자 응답자의 부담을 최

소화하여 탈락률을 낮추고, 규모 데이터의 수집과 

리가 편리할 수 있도록 단축형 STAM을 개발하 다. 

기존 총 11개의 구조와 3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던 

STAM 문항을 4단계 순차  항목 감소 략을 통해서 

4개 구조와 14개 문항으로 단순화하 다. 

단축형 고령자 기술수용모형(STAM)은 기술불안

(gerontechnology anxiety), 건강특성(health), 

태도신념(attitudinal beliefs), 통제신념(control 

beliefs)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불안은 신기술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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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articipants Model
Types of 

Technology
Key Findings

Author 
[Year]

1
Over 55 
years old

TAM Fintech

⋅Fintech usefulness (+), Convenience (+) → Intention 
to use fintech(+),

⋅Innovativeness (+), Uncertainty (-) → Intention to 
use fintech (+)

Um et al.
[2020]

2
Over 50 
years old

VAM

Digital 
wealth 

management 
services

⋅Digital wealth management Usefulness (+), 
Enjoyment (+), Price efficiency (+), Social influence 
(+) → Perceived value (+)

⋅Perceived value (+) → Intention to use (+)

Kwak et al. 
[2022]

3
Over 55 
years old

TAM-based 
Modified 
Model

Internet 
banking 
service

⋅Self-efficacy (+) → Perceived usefulness (+), 
Intention to use internet banking services (+)

Peral-Peral 
et al.
[2020]

4
Over 50 
years old

TAM + ISS
Financial AI 

customer 
service

⋅Perceived intelligence (+) → Perceived ease of use (+), 
Satisfaction (+), Perceived usefulness (+)

⋅Perceived age (+) → Impac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satisfaction regarding the intention to use 
financial AI customer service (+)

Cheng et al. 
[2023]

5
Over 55 
years old

TAM-based 
Modified 
Model

Mobile 
Payment

⋅Perceived usefulness of mobile payment (+), Perceived 
ease of use (+), Observability (+) → Attitude towards 
mobile payment (+)

⋅Attitude towards mobile payment (+) → Intention to 
use (+)

Yang et al. 
[2023]

<Table 1> Prior Studies on Digital Financial Services for Older Adults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용할 때 고령자가 느끼는 걱정, 조함 등과 같은 부정

인 정서  감정을 의미하며[Venkatesh et al., 

2003] 기존 STAM의 불안(2문항)이 포함되었다. 건

강특성은 기존 STAM에서 22개 문항으로 측정된 심

리․사회․신체  특성을 통합하여 주  건강상태, 

인지능력, 사회  계, 사회  지원, 삶의 만족도를 

묻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태도신념은 지각된 유

용성(2문항)과 기술사용에 한 태도(1문항)의 조합

으로서 기술에 한 인지 ․도구  평가와 정서  반

응을 조사하고 있다. 태도신념을 구성하는 지각된 유

용성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보상을 받고 

일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며, 태

도는 새로운 기술사용에 한 호의  는 비호의 인 

평가를 의미한다. 통제신념은 기존 STAM의 지각된 

사용 용이성(1문항), 자기효능감(1문항), 진조건(2

문항)이 결합된 개념이다. 통제신념을 구성하는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며[Davis, 1985; Venkatesh 

et al., 2003],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한 신

념을 의미한다. 진조건은 고령자의 기술사용을 지원

하는 환경  객 인 자원에 한 근성을 나타낸

다[Chen and Chan, 2014]. 이러한 통제신념은 내

능력(숙련도  자기효능감)과 환경의 외 통제(재

정  자원  근성)를 반 한다. 

단축형 고령자 기술수용모형(STAM)은 고령자의 

신체 , 사회 , 심리  건강 항목뿐만 아니라 태도신

념, 통제신념, 기술불안과 같은 통 인 기술수용 

련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한 단축형 고령자 기

술수용모형은 STAM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유지하면

서 TAM과 STAM보다 높은 81.5%의 설명력으로 

고령자의 기술수용을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 

and Lou, 2020].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

서 고령자의 기술수용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제한 이

라는 을 감안하여 STAM의 단축척도에 의해 고령

자의 디지털 융서비스 수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측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3 고령자 기술수용모형(STAM)에서의 디지털 융

서비스 

기술수용모형(TAM)을 기반으로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부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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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으로 진행되었으며,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령자 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국내․외 으로 

소수 확인되었다[Peral-Peral et al., 2020; Um et 

al., 2020; Kwak and Dong, 2022; Cheng et al., 

2023; Yang et al., 2023]. 먼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Um et al.[2020]은 한국 ․고령자를 상으로 기술

수용모형(TAM)을 기반으로 변수를 확장하여 유용성 

 편리성과 근성, 가격, 신성, 불확실성이 핀테크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 동 연구결과 

핀테크에 한 유용성, 편리성, 신성이 높아지고 불확

실성은 낮아질수록 핀테크 이용의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Kwak and Dong[2022]은 기존의 기술

수용모형(TAM)에 가치기반수용모델(VAM)을 용

하여 고령자의 디지털 자산 리 서비스에 한 이용의도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 다. 그 결과 디지털 

자산 리에 한 유용성, 즐거움, 가격 효용성, 사회  

향은 인지된 가치에 정 인 유의미한 향을 미쳤으

며, 인지된 가치가 높을수록 이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 연구의 경우, Peral-Peral et al.[2020]은 

유럽 남부 고령자의 인터넷뱅킹서비스에 한 자기효

능감과 불안을 탐색하기 해 기술수용모형(TAM)과 

사회인지이론을 목한 인터넷뱅킹서비스 사용 모형

을 용하 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이 지각된 유용성

과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ng et al.[2023]은 국 

고령자의 융 AI 고객서비스 이용의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해 반구조화된 인터뷰와 기술

수용모형(TAM)  정보시스템성공(ISS)모형을 

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용하 다. 분석결과 ․고

령자의 지각된 지능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 만족도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치고, 고령자의 

지각된 연령은 융 AI 고객서비스 이용의도에 한 

지각된 유용성과 만족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Yang et al.[2023]은 만 ․고령

자의 모바일결제 사용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검증하기 해 기술수용모형(TAM), 합리  행동

이론, 신의 확산, 신뢰, 지각된 험의 5가지 측면을 

결합한 모형을 용하 다. 그 결과 태도가 고령자의 

모바일 결제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바일 

결제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 찰 가능

성이 높을수록 고령자의 모바일 결제 태도가 개선되어 

이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TAM 모형을 기반으

로 고령자 상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  기술수용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소수 수행되었으며 디지털 융

서비스에 한 지각된 유용성이 서비스 수용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침으로써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

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TAM 기반 모형은 고령자들이 기술사용의 혜택과 유

용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과 장치 이용을 거부하

는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Astell et al., 

2020].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고령자의 심

리․사회․신체  특성을 통합한 단축형 고령자 기술

수용모형(STAM)을 용하여 고령자의 디지털 융

서비스 기술수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른 기술 분야에서는 최근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

여 기술수용을 검증하기 해 단축형 STAM을 용한 

연구가 차 증가하는 추세이다[Gell et al., 2021; 

Park et al., 2023; Kim et al., 2023]. Park et 

al.[2023]의 연구에서 농 고령자의 의료 련 기술 수

용 요인을 검증한 결과 통제신념의 외부통제와 태도신

념, 인지  건강이 내  능력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고령자 상 원격 운동 로그램 

용을 한 기술수용 요인을 검증한 결과 자신감이 낮

을수록 태도와 통제신념 수가 낮게 나타났다[Gell et 

al., 2021]. Kim et al.[2023]은 고령자를 상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기술강화를 한 건강  웰빙 로그

램 평가를 해 단축형 고령자 기술수용모형(STAM)

을 포함한 로세스를 개발하 다. 

베이비붐 세 의 본격 인 노인 인구 진입으로 디

지털 융서비스에 한 고령 소비자의 융욕구가 높

아지고 있는 시 에 고령자의 특성을 반 하고 있는 

단축형 STAM을 용하여 고령자의 디지털 융서비

스 이용의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외

으로 고령자의 신체 , 심리 , 사회  요인 등을 통

합 으로 고려한 단축형 STAM을 용하여 고령자의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측요

인을 정교하게 살펴본 연구는 무한 상황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고령자의 다차원 인 건강특성을 반 할 

뿐만 아니라 태도신념, 통제신념, 기술불안과 같은 기

존의 통 인 기술수용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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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gital Financial Services Adoption Model

형 STAM을 용하여 한국의 60세 이상 고령자의 디

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를 악하고자 한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단축형 고령자 기술수용모형(STAM)에 

기반하여 고령자의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에 

한 기술수용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단축형 STAM 

이론은 기술수용과 련된 기존의 이론을 확장하여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고령자 기술수용모형이다

[Chen and Chan, 2014]. 단축형 STAM 이론에

서는 고령자의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가 새로운 

기술에 한 불안감, 건강특성, 통제신념, 태도신념의 

4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Figure 

1>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구성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나타내고 있다.

 

3.2 연구가설

3.2.1 기술불안(Gerontechnology Anxiety)

기술불안은 내  동기에 부정 인 향을 미치기 때

문에 통제신념의 구성요소인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부

(-) 인 상 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se 

and Fogarty, 2006; Chen and Chan, 2014]. 

한 기술수용과 련된 선행연구에서 기술불안이 낮은 

사용자일수록 기술이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am and Lee, 2006; Hickman et al., 2007; 

Scott and Walczak, 2009; Kim et al., 2019a]. 

특히, 고령자의 경우 개인 , 기술 , 사회  환경이 기

술사용에 한 불안감으로 작용하여 기술이용의 제한요

인이 될 수 있다[Flick et al., 2020]. 디지털 기반의 

융서비스인 핀테크 랫폼 채택[Slade et al., 

2015]과 모바일 지 결제[Xie et al., 2021]에 한 

연구에서 디지털 융과 련된 정보기술사용의 두려움

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에 한 자신감과 통제수단이 

높아져서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령자를 상으로 인터

넷뱅킹과 스마트뱅킹 기반의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

도를 분석한 Kim et al.[2019a]와 Peral-Peral et 

al.[2020]의 연구에서도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불

안감이 낮을수록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이론  논의에 비추

어 볼 때, 고령자가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에 한 불안

감을 높게 인식할수록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생각하여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술불안이 

고령자의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통제신념과 이용의

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고령자의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기술불

안은 통제신념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 고령자의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기술불

안은 이용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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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건강(Health)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고령자의 다차원 인 건강특성

이 기술사용이 쉽고 유용하다는 인식에 정 으로 작용

하여 기술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Berkowsky et al., 2018; Hedman et al., 

2018; Mitzner et al., 2018; Vaziri et al., 

2020]. 고령자의 건강상태가 좋을 때 기술사용이 쉽다

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Chen and Chan, 

2014; Shore et al., 2018] 건강특성은 통제신념의 

하 척도인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건강특성을 반 하는 삶의 만족

도는 기술사용이 실생활에 유용한 혜택을 다는 인식을 

증가시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 정보기술에 한 활

용도가 높아 새로운 기술이용에 극 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Chen and Chan, 2014; Ma 

et al., 2016]. 한 건강특성의 하 요인으로 설정한 

사회  계를 통해 디지털 기기에 한 근이 용이하

게 되면 디지털 기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용성을 높

게 인식하게 되어 서비스 채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Lee and Shin, 2011]. 디지털 기반의 융서

비스 역에서도 고령자는 인지능력의 감퇴(cognitive 

decline)로 디지털 융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

어 디지털 융서비스의 유용함을 지각하지 못함으로써 

실제 인 서비스 이용을 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OECD, 2022; Kim, 2022a]. 이러한 선행연구의 

경험  증거에 기반할 때 고령 융소비자의 건강특성은 

디지털 융서비스가 쉽고 유용하다는 심리  특성인 태

도신념과 통제신념에 정 인 향을 미쳐서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를 높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고령자의 건강특성은 디지털 융서비스 통

제신념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고령자의 건강특성은 디지털 융서비스 태

도신념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고령자의 건강특성은 디지털 융서비스 이

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3 통제신념(Control Beliefs)

단축형 STAM 이론에서 통제신념의 개념  근거는 

새로운 기술에 한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 자기효능감 

 진조건을 포함하고 있다[Chen and Lou, 

2020].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기술사용에 한 역량과 

제약을 반 하는 요인으로서[Davis et al., 1989] 기술

수용의도의 직 인 측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Jegundo et al., 2020; Fernando et al., 2021].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e-Banking, 융마이데이

터 등의 디지털 융서비스 역에서도 지각된 사용 용이

성이 태도신념을 반 하는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Zhou et al., 

2010; Lee et al., 2015; Carranza et al., 2021]. 

기술에 한 자기효능감은 기술활용 능력에 한 자신감

으로서[Venkatesh et al., 2003] 태도신념을 구성하

는 지각된 유용성의 핵심 인 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

다[Mostaghel and Oghazi, 2017]. 진조건은 기

술활용능력이나 근성에 한 자원으로서 주요 디지털

융서비스인 오 뱅킹, 모바일뱅킹, 간편결제 이용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Zhou et al., 2010; 

Chung and Jung, 2019; Oh, 2021].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 통제신념을 구성하는 지각된 사용 용이

성, 기술  자기효능감, 진조건은 지각된 유용성을 의

미하는 태도신념의 측인자이면서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를 정 으로 측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

다. 고령자를 분석 상으로 모바일결제, 융인공지능

서비스, 융거래 앱 기반의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

도를 분석한 연구[Lee et al., 2015; Yang et al., 

2023; Cheng et al., 2023]에서도 통제신념을 의미

하는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태도신념을 의미하는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고령자의 핀테크 기반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

를 측한 Kim[2022b]와 60  이상 고령자의 SNS기

반 융거래 애 리 이션 이용의도를 분석한 Lee et 

al.[2015]의 연구에서도 진조건과 자기효능감 개념

을 내포하고 있는 인지된 행동통제가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측요인으로 규명

되었다. 다수의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디지털 융서비

스가 이용하기 쉬울 것이라는 인식은 디지털 융서비스

의 가치와 효용을 지각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를 정 으로 측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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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6: 고령자의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통제신

념은 태도신념에 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7: 고령자의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통제신

념은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

3.2.4 태도신념(Attitudinal Beliefs)

단축형 STAM이론의 태도신념에는 지각된 유용성

과 사용에 한 태도가 포함된다[Chen and Lou, 

2020]. 스마트폰뱅킹, 빅테크, 오 뱅킹, 모바일간편

결제, 핀테크, 융마이데이터 등의 디지털 융서비스

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정

인 태도가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Martins et al., 

2014; Slade et al., 2015; Kim et al., 2019b; 

Hong and Cha, 2021; Xie et al., 2021; Kim 

et al., 2022b; Lee and Jang, 2022]. 고령자를 

분석 상으로 모바일결제, 핀테크, 인터넷뱅킹, 융

인공지능서비스를 통한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의 

측요인을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Lee et 

al., 2015; Kim et al., 2019a; Um et al., 

2020; Peral-Peral et al., 2020; Cheng et al., 

2023] 태도신념을 나타내는 지각된 유용성이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Yang et al.[2023]의 연구에서는 

모바일결제 기반의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정

인 태도가 이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명되었다. 기존연구의 이론  논의를 고려할 때, 고

령 융소비자는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유용성을 

지각함으로써 서비스에 한 가치와 효용을 기 하기 

때문에 태도신념은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주는 측요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태도신념

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가설 8: 고령자의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태도신

념은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

3.3 자료수집  분석 상

본 연구는 단축형 고령자 기술수용모형(STAM)을 

용하여 고령자의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를 검

증하기 해 경희 학교 디지털 뉴에이징 연구소에서 

수행한 ‘2022년 한국 고령자 기술수용도 패 조사’데

이터를 활용하 다. ‘2022년 한국 고령자 기술수용도 

패 조사’는 디지털 융서비스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

스 어기기, 돌 로 , 일상생활 지원기기 등의 Age 

Technology와 련하여 고령자의 기술수용도를 

악하기 해 수행된 패  데이터이다. 구조화된 설문

지와 조사방법은 경희 학교 생명윤리 원회의 승인

을 통해 검증 받았다(승인번호: KHGIRB-22-468). 

설문조사는 국의 시도를 기 으로 할당표본추출법

을 이용하여 만 60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민을 상으

로 2022년 10월에서 11월까지 시행되었다. 설문조사

는 문조사원이 각각의 조사구역을 방문하여 1:1 

면조사로 이루어졌다. 결측치를 확인한 후 조사응답자 

총 509명이 최종분석 상으로 선정되었다.

3.4 연구변수의 정의  측정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정의  출처는 <Table 

2>와 같다.

3.4.1 기술불안(Gerontechnology Anxiety)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기술불안 변인은 고령자

가 디지털 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느끼는 함과 불

안함 등의 부정 인 감정으로 정의하 다. 기술불안을 

측정한 설문은 단축형 고령자 기술수용모형(STAM)

에서[Venkatesh et al., 2003; Chen and Lou, 

2020] 이용한 척도를 본 연구목 에 맞게 수정하

다. ‘나는 디지털 융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걱정 된

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조작 실수를 할까  디지털

융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망설여진다’의 2문항으로 

측정하 다. 5  리커트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로 측정하여 합산한 수가 높을수

록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기술불안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a 값은 0.91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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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cts Items Sources

Geron-

technology 

Anxiety

GA1 You feel apprehensive about using digital financial services
Venkatesh et al.[2003],

Chen and Low[2020]GA2
You hesitate to use digital financial services for fear of making 

mistakes

Health

H1 How are your general health conditions?
McDowell[2006],

Chen and Low[2020] 

H2 How well are you able to concentrate?
 Leung et al.[2005], 

McDowell[2006],

Chen and Low[2020]

H3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personal relationships?

H4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support you get from your friends 

and family?

H5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quality of life?
Wong et al.[2004],

Chen and Low[2020] 

Control 

Beliefs

CB1 You could be skillful at using digital financial services  
Davis et al.[1989],

Chen and Low[2020]   

CB2
You could complete a task using digital financial services if there 

is someone to demonstrate how

Venkatesh et al.[2003],

Chen and Low[2020] 

CB3
Your financial status does not limit your activities in using digital 

financial services Venkatesh et al.[2003],

Ryu et al.[2009],

Chen and Low[2020] CB4
When you want or need to use digital financial services, they 

are accessible for you

Attitudinal 

Beliefs

AB1 You would find digital financial services useful in your life

Davis et al.[1989],

Chen and Low[2020]
AB2

Using digital financial services would enhance your effectiveness 

in life

AB3 You like the idea of using digital financial services

Intention to 

Use DFS

IU1 I intend to use digital financial services Davis et al.[1989],

Chen and Low[2020]IU2 I will plan to use digital financial services

<Table 2> Constructs, Items and Sources of the Measurements

3.4.2 건강(Health)

건강변인은 고령자의 다차원 인 건강개념을 반

하여 반 인 건강상태, 인지능력, 사회  계, 사회

 지원, 삶의 질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건강

변인을 측정한 설문은 단축형 고령자 기술수용모형

(STAM) 연구에서[Wong et al., 2004; Leung et 

al., 2005; McDowell, 2006; Chen and Chan, 

2014] 이용한 척도를 본 연구목 에 맞게 수정하여 

반 인 건강, 인지 능력, 사회  계, 사회  지원, 삶의 

만족도 5문항으로 구성하 다. 세부항목은 ‘귀하의 반

인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입니까?’, ‘귀하는 잘 집 할 

수 있습니까?’, ‘귀하는 인 계에 만족하십니까?’, ‘귀

하는 친구 는 가족의 지원에 만족하십니까?’, ‘귀하의 

삶의 질에 만족하십니까?’ 5문항으로 측정하 다. 5  

리커트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

로 측정하여 합산한 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a 값은 

0.836으로 나타났다.

3.4.3 통제신념(Control Beliefs)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통제신념 변인은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 자기효능감 

 진조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디지털

융서비스의 통제신념을 측정한 설문은 단축형 고령

자 기술수용모형(STAM)에서[Davis et al., 1989; 

Venkatesh et al., 2003; Ryu et al., 2009; 

Chen and Lou, 2020] 이용한 척도를 본 연구목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세부항목은 ‘나는 디지

털 융서비스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디지털 융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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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다’, ‘나는 디지털 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제  여유가 있다’, ‘내가 필요하거나 원할 때, 

나는 디지털 융서비스에 근할 수 있다’의 4문항으

로 측정하 다. 5  리커트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로 측정하여 합산한 수가 높을수

록 통제신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a 값은 0.949로 나타났다.

3.4.4 태도신념(Attitudinal Beliefs)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태도신념 변인은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디

지털 융서비스의 태도신념을 측정하기 한 설문은 

단축형 고령자 기술수용모형(STAM)에서[Davis et 

al., 1989; Chen and Lou, 2020] 활용한 척도를 

본 연구목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세부항목은 

‘디지털 융서비스는 내 삶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디지털 융서비스를 사용하면 삶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디지털 융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생

각인 것 같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 다. 5  리커트 척

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로 측정

하여 합산한 수가 높을수록 태도신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a 값은 0.958로 

나타났다.

3.4.5 디지털금융서비스 이용의도(Intention to Use DFS)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 변인은 디지털 융서비

스를 사용하려는 의지로 정의하 다. 디지털 융서비

스 이용의도를 측정하기 한 설문은 단축형 고령자 기

술수용모형(STAM) 연구에서[Davis et al., 1989; 

Chen and Lou, 2020] 이용한 척도를 본 연구목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세부항목은 ‘나는 디지

털 융서비스를 사용할 생각이 있다’, ‘나는 디지털 융

서비스를 사용할 계획이다’의 2문항으로 측정하 다. 5

 리커트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로 측정하여 합산한 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융

서비스 이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신뢰도 계

수 Cronbach’s a 값은 0.96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용한 척도의 타당도 검증결과를 보면 

Kaiser-Meyer-Olkin 값이 .900으로 나타나 모형의 

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 χ2=7068.144(df= 120), p= .000으

로서 통계 으로 유의하고 공통성(Communality)의 

범 는 0.562~0.820으로 나타나 척도의 타당도를 확

인하 다[Seong, 2019]. 

 

3.5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1과 AMOS 20 통계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상의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주요변수들 

간의 상 계와 다 공선성은 Pearson’s Cor-

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검증하 다. 측정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계수로 확인하 으며, 왜

도와 첨도를 통해 측정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 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은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에 의해 분석하 고, 완

정보최 우도법(Full Information Miximum 

Likelihood: FIML)을 통해서 결측자료(missing 

data)와 비정규성(non normality)을 추정하 다.

4. 실증분석

4.1 연구 상의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Table 3>과 같다. 

먼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45.6%, 여성은 54.4%

로 나타났다. 연령은 60 가 53.5%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 은 학교 졸업이하가 

52.8%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31%가 배우

자와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는 2

명 이상이 52.3%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지역은 도시에 거주하는 비 이 

42.8%로 가장 많았고, 과반수 이상이(52.3%) 경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가구소득은 

304.57(만원)로 분석되었다.

4.2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변수의 신뢰도와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수행하 다. 분석결과는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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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Frequency/M %/SD

Gender Male 232 45.6

Age

Female 277 54.4

60~64 153 30.1

65~69 119 23.4

70~74 87 17.1

75~79 67 13.2

More than 80 83 16.3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graduate 269 52.8

High school graduate 191 37.5

over collage graduate 49 9.6

Marital 

Status

None 352 69.2

Spouse 157 30.8

Number of Household 

Members

1 133 26.1

2 266 52.3

over3 110 21.6

mean/S.D. 2.07 0.945

Residence

Urban 218 42.8

Semi-rural 171 33.6

Rural 120 23.6

Employment 

Status

Employment 266 52.3

Unemployment 243 47.7

Household Monthly Income(10,000 won) 304.57 640.31

 <Table 3>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Sample (N=509)  

4>와 같으며, 각 잠재변수들의 Cronbach’s α값이 

0.836~.964로 나타나 신뢰성이 합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잠재변수가 측변수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는 

Cronbach’s α계수는 일반 으로 0.7 이상일 때 신뢰성

이 높다고 할 수 있다[West et al., 1995]. 그리고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집 타당도

(Convergent Validity)가 높은 것으로 악되었으며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는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수용기 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Carmines and Zeller, 1979].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에 완 정보최 우도법(FIML)으로 측정

모형의 합도를 검증한 결과 모두 높은 모형합치도를 

보여주고 있어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양호하다고 평가된

다. 그리고 <Table 5>에서 각 잠재변수의  값이 

다른 잠재변수의 상 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구성개

념들 간의 별타당성이 검증되었다[Fornell and 

Larcker, 1981]. 한 주요변수의 왜도는 -.028~

-.064, 첨도는 -.035~-1.348로 나타나 왜도의 값

이 2 이상이거나 첨도의 값이 7 이상을 벗어나는 

변인들이 존재하지 않아 자료분포의 정규성을 확인하

다[West et al.,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도구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것으로 단된다.

4.3 연구모형 검증결과

본 연구는 단축형 고령자 기술수용모형(STAM)을 

용하여 고령자의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에 한 실

증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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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Indicator Factor Loading AVE CR Cronbach’s a

Gerontechnology

Anxiety

GA1 .911
.785 .880 .914

GA2 .926

Health

H1 .689

.602 .883 .836

H2 .648

H3 .725

H4 .720

H5 .799

Control

Beliefs

CB1 .925

.748 .922 .949
CB2 .911

CB3 .859

CB4 .938

Attitudinal

Beliefs

AB1 .944

.824 .933 .958AB2 .949

AB3 .928

Intention

to Use DFS

IU1 .970
.891 .942 .964

IU2 .950

Fit Indices

Chi-square=275.682, CMIN/DF(Q)=2.902, GFI(goodness of fit index)=.933, 

NFI(normal fit index)=.965, RFI(relative fit index)=.956, IFI(incremental fit 

index)=.977, CFI(comparative fit Index)=.977, TLI(turker-lewis index)=.971, 

RMR(root mean-squared residual)=.045,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061

<Table 4> Results of Measurement Model Analysis

Construct Mean SD 1 2 3 4 5

Gerontechnology Anxiety 2.753 1.183  .865 　

Health 3.004 1.226 -.173
** .908 　

Control Beliefs 3.270 1.172 -.310
**

.417
** .886

Attitudinal Beliefs 3.597 .648 -.188
**

.299
**

.794
** .776

Intention to Use DFS 2.740 1.264 -.359
**

.363
**

.855
**

.738
** .944

*
p < .05, 

**
p < .01, 

***
p < .001.

Notes: Diagonal elements in bold are the square root of the average variance extracted 

<Table 5>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Hypothesis Path Path Coefficient SE Results

H1 Gerontechnology Anxiety → Control Beliefs -.259
***

.044 Accept

H2 Gerontechnology Anxiety → Intention to Use DFS -.114*** .027 Accept

H3 Health →Control Beliefs .739
***

.089 Accept

H4 Health → Attitudinal Beliefs -.084 .066 Reject

H5 Health → Intention to Use DFS -.013 .057 Reject

H6 Control Beliefs → Attitudinal Beliefs .874
***

.038 Accept

H7 Control Beliefs → Intention to Use DFS .832
***

.055 Accept

H8 Attitudinal Beliefs → Intention to Use DFS .111* .048 Accept
*
p < .05, 

**
p < .01, 

***
p < .001.

<Table 6> The Result of Path Analysis & Hypotheses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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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술불안은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통제신

념(β=-.259, p<.001)과 이용의도(β=-.114, p<.00

1)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과 가설 

2는 채택되었다. 기술사용과 련된 심리  불안감은 

통제신념의 구성변인인 지각된 사용 용이성, 자기효능

감, 진조건뿐만 아니라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

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개인

은 자신이 능숙하지 못한 일에 한 두려움이 높기 때

문에[Bandura, 1982], 디지털 융서비스와 련된 

기술사용에 한 불안요인은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에 

한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라는 통제신

념과 연결되어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고령자의 건강특성은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통제신념에 직 인 향을 주는 결정요인으로 분

석되어(β=.739, p<.001)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반

인 건강상태가 양호할 때 다양한 사회  계를 통하

여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정보습득과 근성이 높

아져서 디지털 융서비스의 이용을 쉽고 편리하게 인

식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반면에, 건강특성이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태도신념과 이용의도에는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와 가설 5는 기

각되었다. 인지능력과 일반 인 건강상태가 양호한 고

령자의 경우 디지털 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서비스가 주는 혜택에 해 

정 으로 인식하여 실제 이용의도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고령자의 

건강특성이 디지털 융서비스가 유용하다는 인식에 유

의미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것은 고령자의 

건강 인 측면보다는 기술사용에 한 불안감, 자기효

능감, 진조건 등이 지각된 유용성을 의미하는 통제신

념에 더 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후속연구를 통

한 추가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통제신념이 태도신

념(β=.874, p<.001)과 이용의도(β=.832, p<.001)

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과 가설 7은 

채택되었다. 디지털 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

다고 인식하는 통제신념이 높을수록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이 유용하다는 태도신념이 높아져서 디지털 융서

비스 이용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에 능숙하여 이용빈도가 높아지면 디지

털 융서비스가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기회가 

증가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얻게 되는 혜택이 유용하다고 

인식함으로써 실제 인 이용의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추론된다.

마지막으로 태도신념이 통계 인 유의수 에서 디

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에 직 인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나(β=.111, p<.01) 가설 8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령 융소비자가 인식하는 디지

털 융서비스에 한 정 인 태도와 그 서비스가 유

용하다고 지각하는 태도신념이 높을수록 디지털 융

서비스 이용의도를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디지털 융서비스에 해 

고령자가 인식하는 혜택수 은 이용의도에 정 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디지털기반의 융서비스를 쉽게 이

용하고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 가 디지

털 융서비스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제신념이 태도신념보다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력이 상 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 융소비자

가 인식하는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 사용 용이성과 

편의성 인식이 디지털 융서비스가 일상의 융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

는 것으로 악된다. 

5.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단축형 고령자 기술수용모형(STAM)을 

활용하여 고령자의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기술수

용모형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 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에 한 고령자의 기

술불안은 통제신념과 이용의도에 부정 인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에 

한 불안감이 낮을수록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이 용이

하다고 인식하고 서비스 이용에 한 자기효능감과 

진이 높아짐으로써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가 높

아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융서비

스에 한 고령자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서비스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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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한 Kim et 

al.[2019a], Um et al.[2020], Peral-Peral et 

al.[2020]의 연구결과와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 

둘째, 고령자의 다차원 인 건강특성이 좋을수록 

고령자의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통제신념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는 노화에 따른 인지  능력 하와 신체기능의 약화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정 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술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기존의 기술

수용이론과 같은 맥락이다[Tenneti et al., 2012; 

Farage et al., 2012; Chen and Chan, 2014]. 

한 디지털 융서비스 배경에서도 고령자의 인지

하로 인한 건강수  악화는 디지털 융서비스의 편의

성 인식을 해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어[OECD, 

2022]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셋째, 고령자의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통제신념

이 태도신념과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술사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은 기

술수용의 표 인 심리  장벽이지만[Jegundo et 

al., 2020], 채택된 연구가설 6과 연구가설 7에 의하

면 디지털 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자신이 있고 다양

한 융서비스의 유용성을 즐길 수 있는 고령 융소

비자들은 디지털 융서비스를 정 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모바일 결제와 핀

테크 랫폼 수용을 통한 디지털 기반의 융서비스 

이용의도를 검증한 Wang and Yi[2012]와 Xie et 

al.[2021]의 연구에서 통제신념의 구성변인인 지각

된 사용 용이성이 태도신념의 구성변인인 지각된 유용

성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동일

한 맥락이다. 한 고령자가 지각하는 디지털 융서비

스에 한 사용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Lee et al., 2015; Cheng et al., 

2023; Yang et al., 2023] 이용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Kim[2022b]의 분석결과

와도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태

도신념이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고령자가 기술에 한 유용성을 높게 인식할

수록 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 이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기존의 STAM 연구결과를 뒷

받침한다[Renaud and Van Biljon, 2008; Shore 

et al., 2018; Ha and Park, 2020; Shin et al., 

2020]. 이러한 결과는 e-뱅킹[Salimon et al., 

2017], 블록체인 서비스[Kim et al., 2020], 디지

털 자산 리 서비스[Kwak and Dong, 2022]에 기

반하여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를 측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한 기술수용이론에 기반

하여 고령자의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에 한 측요

인을 실증한 선행연구[Um et al., 2020; Cheng et 

al., 2023]에서도 태도신념의 구성변인인 지각된 유

용성이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여 다.

5.2 논의  시사

고령 융소비자를 상으로 디지털 융서비스 이

용의도를 검증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어 왔다[Peral-

Peral et al., 2020; Um et al., 2020; Kwak 

and Dong, 2022; Cheng et al., 2023; Yang et 

al., 2023]. 하지만 사회변화와 노년기 특성을 반

하고 있는 단축형 고령자 기술수용모형(STAM)을 통

한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Gell et al., 2021; 

Park et al., 2023; Kim et al., 2023], 단축형 고

령자 기술수용모형(STAM)을 통해 고령 융소비자

의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

치는 측요인과 경로를 분석한 연구는 본 연구가 최

이다. 기존의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를 분석한 

연구는 일반 인 기술수용 요인인 편의성, 유용성, 태

도 등에 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Kwak and 

Dong, 2022; Yang et al., 2023], 본 연구는 고령

자의 기술수용 련 측요인으로 알려진 기술불안과 

건강요인을 포함하여 통제신념  태도신념을 통한 경

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 다. 연구결과를 토 로 도

출한 한국 고령 융소비자의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

을 제고하기 한 제언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융서비스와 련된 고령 융소비자

의 기술불안을 감소시키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최근에

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정보기술 활용에 한 경험

으로 고령 융소비자의 기술불안이 감소하는 추세이

다[Niemelä-Nyrhinen, 2007]. 하지만 고령자는 

은 세 에 비해 디지털 기기에 한 교육수 이 낮고 

사용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 융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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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사용에 있어서 많은 기술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sai et al., 2015]. 고

령자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으로 기술

불안을 검증한 Peral-Peral et al.[2020]의 연구결

과 인지된 험이 높을수록 기술불안에 유의미한 향

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령 융소비자

의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를 하시킬 수 있는 기

술불안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주변의 도움, 조언, 지

원 등을 통한 사회  설득과 함께 디지털 융과 련

된 경험 빈도를 높임으로써 인지된 험을 낮추는 노

력이 필요하다. 한 보안 련 기술불안이 디지털 기

반의 융서비스 이용에 주요한 향을 미친다는 을 

고려할 때[Lee and Park, 2016; Chung and 

Jung, 2019] 고령 융소비자가 지각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험 등의 보안침해에 한 험인식을 

감소시키기 해 고령자의 건강특성을 고려한 제도

인 안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국내 융업계

에서는 고령층을 상으로 모바일 융교육 로그램

을 통해 고령자의 기술불안을 해소하기 한 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고령 융소비자들의 심리

인 불안감을 이해하고 인지된 험을 낮추는 노력보다

는 디지털 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훈

련하는 것에 을 맞추고 있다. 단순한 융지식을 

달하기 보다는 고령 융소비자들의 심리  융욕

구를 반 으로 고려한 융교육 로그램의 개발  

홍보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 융소비자의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

도를 높이기 해서 고령자의 다차원 인 건강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강요인은 고령자들의 기술수용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디

지털 융서비스 이용과 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건강

련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령자는 노화

에 따른 시청각 능력의 하로 인해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그래픽 는 사운드 기반의 UI 수용

수 과 이용의도 간의 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isk, 2009; Wu, 2011]. 이에 따라 고령 

융소비자들의 건강특성을 고려한 기술  차원에서의 

디지털 융서비스 개발  개선을 한 극 인 개입

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반 인 신

체건강 뿐만 아니라 인지능력과 사회  계를 포함한 

다차원 인 건강요인과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 

간의 계를 살펴보았다. 디지털 융서비스를 이용하

는데 있어 필요한 조력자는 인지능력  사회  계

와 긴 한 계를 가지고 있어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

을 진하는데 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Zhou et al., 2010; Martins et al., 2014]. 

따라서 고령자들의 신체  노화 정도를 고려한 기술개

발과 함께 그들의 인지 ․사회  건강상태에 따라 디

지털 융서비스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

는 조력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노인

복지 장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이동성이 제한된 독거

노인의 융거래를 지원하는 조력서비스를 함께 제공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 소비자들의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통제신념  태도신념을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논의

한 바와 같이 고령 융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불안과 건강상태를 주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른 연령집단과 마찬가지로 고령 융소비자

도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에 있어 지각된 사용 용이

성, 자기효능감, 진조건 등의 내 능력  외 통제

와 함께 지각된 유용성과 기술태도로 구성된 태도신념

이 모두 유의미한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고령 융소비자들의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

를 증진시키기 해서는 디지털 융서비스가 고령 

융소비자들의 삶에 있어 유용하면서도 사용하기 용이

하다는 을 고령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 간편성과 편의성은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에 있어 가장 우선 인 동기로 보고되

고 있다[Korea Consumer Agency, 2022]. 하지

만 재 한국의 디지털 융서비스는 복잡한 인증과 보

안 차로 인해 사용 용이성을 해하고 있다. 안 한 

보안환경도 요하지만 고령자 심의 디지털 융서

비스 이용을 확 하기 해서는 생체정보인증, 음성명

령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사용의 편의성

을 높이는 작업이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융서비스 사용의 용이성 제고와 함께 지각된 유용성

을 높이는 작업 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재 

고령 융소비자들은 낮은 융이해력으로 인해 디지

털 융서비스보다는 면 융거래를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은 융이해력이 부족

한 고령자는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근성이 낮아 

디지털 융서비스에 한 유용성을 인식하는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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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을 말해 다. 따라서 고령 융소비자의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을 진하기 해서는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 편리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국한되

어서는 안 되며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 구체 이고 

실질 인 유용성을 함께 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융이해력 향상이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에 한 정

인 인식을 강화한다는 을 고려할 때[Kaiser and 

Menkhoff, 2017] 융이해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융서비스에 한 정보안내 뿐만 아니라 반 인 디지

털 융서비스에 한 유용성을 제고하여 디지털 융

서비스에 한 정 인 태도까지 함께 강화하는 정책

인 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

구는 고령 융소비자를 상으로 디지털 융서비스 

기술수용을 살펴보기 해 고령자의 다차원 인 특성 

 사회  변화를 반 한 단축형 고령자 기술수용모형

(STAM)을 한국 고령자에게 용하 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기술에 

한 태도 등 일반 인 기술수용 측요인 뿐 아니라 기

술불안, 건강특성 등의 다양한 변수들과 디지털 융서

비스 이용의도 간의 계를 국내 최 로 검증하 다는 

함의를 가진다. 둘째, 코로나 19를 기 으로 서비스의 

비 면화가 격하게 진행되면서 디지털 융서비스가 

고령 융소비자의 일상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 이후 변화된 한국 고령 융소비자들의 

인식을 반 하기 해 2022년 수행된 데이터를 분석

함으로써 최근 요성이 주목되고 있는 고령자의 디지

털 융서비스 이용에 한 가장 최근의 상황을 검증하

다는 함의를 가진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 이 있다. 첫째, 고령자 기술수용모형

(STAM)의 종속변수로서 이용행동을 검증하지 못하고 

이용의도로만 분석을 진행하 다. 기술수용모형에서 실

질 인 이용행동으로 이어지는 측변인을 확인하는 것

이 요하지만 아직 한국 고령소비자가 디지털 융서비

스를 이용하는 비 은 크지 않기에 종속변수를 이용의도

로 국한하 다. 향후 고령소비자들의 이용행동 연구가 

진행된다면 디지털 융서비스 분야에서 고령자의 인식

과 이용행동 간의 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 둘째, 디지털 융서비스는 최근에 신

으로 개발  이용되고 있는 분야로서 온라인 융을 포

함하여 디지털 융서비스로 확 된 분야에서의 연구는 

아직 기단계이다. 이에 따라 장기 인 에서의 인

식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데이터의 한계로 횡단

연구만을 수행하 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에 

한 변화추세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디지털 융서비스 이용의도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성별, 연령, 교육수 , 거주지

역과 같은 인구사회학  요인을 통제하고 고령자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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